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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병사의 자아존중감이 군 생활 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색하고, 그 관계에 있어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강원도 소재 육군 병사 230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차이검증, 위계
적회귀분석, 매개효과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차이검증 결과 일반적 특성 중 건강상태가 좋은편인 경
우, 가족건강성이 좋을수록, 친구 수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계급이 이등병과 상병인 경우보다 병장인 
경우, 고민상담할 대상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더 높았다. 둘째, 위계적회귀분석 결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병과가 전투병과일수록, 고민상담할 대상이 있을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하였다. 또한 
주요변수인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 셋째, 매개효과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우울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대처하기 위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향상과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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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of soldiers and adaptation to military life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n such relationship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0 Army soldiers based in Gangwon-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difference verific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the mediating effect method. First, 
according to the difference verification, the level of adaptation to military life was higher when the 
health status was good,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hen the family health was good, when the 
soldiers had friends, when they were sergeants rather than privates or corporals, and when they had 
someone to discuss their concerns. Second,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soldiers adapted to the military life better with better health status, when they served as combat 
soldiers, and when they had someone to consult. In addition, the higher the self-esteem, the main 
variable, and the lower the depression level, the higher the level of adaption to military life. Third, as 
a result of the mediating effect analysis, depression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ilitary adaptation.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practical 
alternatives to increase self-esteem and reduce depression as a factor to cope with soldiers’ adaptation 
to militar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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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남성의 주요의무 중 하나는 병역의무라고 

볼 수 있다. 헌법 제39조와 병역법 제3조에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건
강한 남성은 징병제에 입각하여 일정한 연령이 되면 군
에 입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군에 입대한 병사 대부분은 변화된 군 생활에 잘 적
응하지만 일부 적지 않은 병사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
다. 병사의 군 부적응은 그동안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표면화 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
해 이슈화되면서 사회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1]. 
2014년 28사단 관심병사가 동반자살 한 사건[2], 
2019년 육군 인분 사건[3] 등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
작한 군 부적응의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병사의 군 부적응은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4]. 개인 차원에 있어 심리적‧사회
적‧환경적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여건들은 병사들이 군 
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의 안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는데, 병사들의 군 부적응 증가는 군 조직의 기반이 위
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5].

국방부에서는 병사의 봉급 인상, 복무 기간 단축, 일
과 후 외출,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 등의 복지정책을 확
대 시행하였다[6]. 하지만 이러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
고 군 내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의 비중은 증감을 반복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군내 사망사고 현황 중 자살사
고자 수는 2011년 97명, 2016년 54명, 2018년 56명, 
2019년 62명, 2020년 42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
각성을 인지한 군 당국에서도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을 도입하여 ‘식별-관리-분리’의 
단계별 예방조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 대
안으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국방 헬프콜센터 운용 
등을 들 수 있다[7]. 하지만 근본적인 병사의 자살사고
에 다양한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살생각으로 
이르게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1].

병사의 연령 대부분은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기에 속
하는 시기이다[8]. 청소년 후기의 발달과업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은 내면에 지니는 힘으로 자신이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발달적 변화와 적응에 결
정적 역할을 하는데, 이는 개인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유능성
과 특징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에 대해 만족하
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에 대해 부적절하
다고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지각한다[9]. 또한 상대방의 
거절에 예민하고, 감정이 잘 폭발하며, 타인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 쉽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이게 된다. 이러한 
반응들을 보이는 병사 개인은 우울, 분노, 불안 등의 정
신적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대처능
력이 부족할 경우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10].

우울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그 수
가 급격히 증가하고, 간혹 성인기까지 지속된다[1]. 우
울의 강도가 심해지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큰 곤란
을 겪게 되는데, 만성 우울증 환자의 15% 정도는 일생
에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다고 보고된바 있다[11].

병사의 군 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그들의 환경적 요인
과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
었다. 병사의 환경적 요인을 다룬 연구로 가족건강성
[12][13], 부모의 양육태도[14][15] 등이 있었고, 심리
적 요인은 자아존중감[16][17], 자기효능감[12][13], 회
복탄력성[5][18], 스트레스[19][20], 우울[21] 등 이 있
었다. 특히 군 생활 적응과 자아존중감, 우울을 주제로 
한 연구들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22][23]. 하지만 환
경적 요인을 비롯한 심리적 요인들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보고자했던 대부분의 연구들이 고기숙과 정미
경[2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단일모형으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 경로에 대한 심리적 요인을 다룬 연구는 매
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세 변수를 하나의 모형으로 
구성하여 병사의 자아존중감이 부정적 영향력을 매개
하는 심리적 변인으로 우울을 주목하여 군 생활 적응과
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병사의 군 
생활 적응 향상에 필요한 이해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병사에게 적합한 실천적‧학술적 유용성
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병사의 군 생
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해 봄으
로써 보다 안정된 군대문화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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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병사의 자아
존중감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를 탐구하는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적응은 유기체와 환경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게 되

고, 사회적 요구 및 문제 등을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적
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환경과 개인이 만족할 만한 관
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24]. 즉, 적응이란 개인의 능
동성 및 주체적 의지가 강조되는 것으로 자신을 변화시
켜 현존하는 환경 조건에 맞추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25].

군 생활 적응은 다양한 학자에 의해 정의되었다. 
Stauffer and McKeon[26]는 개인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행복함을 느끼며, 군에서 부여받은 임무에 사명
감을 갖고, 직위와 직무에 만족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구희곤과 임수원[27]은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하고 긴장
감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으로, 부여된 임무에 대해 
의무감, 사명감, 희생정신을 갖고 직무와 직책에 만족하
면서 군 조직의 질서와 규범에 자발적으로 시인하는 태
도라고 하였다. 구승신[28]은 병사 스스로가 군 조직 내
에서의 역할에 자신을 귀속시키는 역할 개인화와 병사
들이 군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회화로 보
았다. 또한 오현철[29]은 심신의 건강, 임무수행 의지, 
직책‧직무만족,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군 생활 가치로 
군 생활적응을 설명하였으며, Peterson et al.[30]은 
정서적‧사회적‧가족적‧영적인 영역에서 심리사회적으로 
잘 적응된 상태라고 군 생활 적응을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 생활 적응이란 병사들이 물리
적‧심리적인 환경에 순응하고 군 조직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더 나아가 변화되어지는 군 조직 환경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면서 개인의 욕구를 성공적으로 실행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31].

2. 자아존중감과 군 생활 적응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

와 관련된 것이며 개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가치 있
는 존재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수준을 의미한다[32]. 자
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그
렇지 못한 사람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33].

병사의 자아존중감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그간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훈련병
을 대상으로 한 임종수 외[34]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와 군생 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병사를 대상으로 한 
장정기 외[35]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군 생활 적
응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현명선 외[23]의 연구에서도 병사들의 자아존
중감은 군 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자
아존중감은 군 생활 적응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적 요인
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병사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잘 대처하고, 심리적 자원으로써 일종의 완충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왜곡
된 자아상을 갖게 되어 극단적 행동까지 발생할 수 있
는 우려가 있어 병사의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22]. 따라서 병사의 자아존중감은 군 생활 
적응의 여러 영역에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중요
한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높
이기 위한 방안으로 심리적 기제인 자아존중감을 적용
하여 보고자 한다.

3. 자아존중감과 우울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 겪게 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이 정신질환이라
고 볼 수 있다. 우울은 자존감 상실, 의욕 상실, 감정조
절의 어려움, 인지과정의 역기능, 긍정정서의 감소, 정
신운동 방해, 수면 및 식욕의 저하 등 여러 가지 증상으
로 발현된다[36].

우울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인 Beck[37]은 자신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 결과를 의미하고 상실감, 실패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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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침울, 무가치함, 무기력감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라고 
우울을 정의 하였다. 

우울은 그 원인이 아직 명확히 증명되지 못하고 있
다.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여러 원인이 논의되고
는 있지만 대부분 유전적, 환경적, 생화학적 요인 등이 
관련된다고 짐작하고 있다[38]. 특히, 성인기보다 청소
년기에 시작된 우울은 더욱 더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재
발률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우울과 자살은 
매우 밀접하게 작용하는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모
두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에 이르게 하
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다[40].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의 
문제가 관련된다는 연구[41]와 자살생각에 우울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42]가 이를 뒷받침한다.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성범과 
김진숙[43]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우
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우울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고[44], 
Owens[45]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정적 자아
존중감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양한 대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아존중감은 우
울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대안으
로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4. 우울과 군 생활 적응
군대에서 부적응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정서적 문제

는 우울이라 할 수 있는데[46], 이는 자살생각을 자살시
도나 행동으로 이르게 하는 강력한 예측요인이다[47]. 
병사 대상의 군 생활 적응과 우울의 영향관계를 연구한 
자료에서 경도 이상의 우울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52.4%[48], 24.0%[23], 22.2%[49] 등으로 나타나고 있
어 병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
급한 때이다.

병사의 우울과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은주[50]의 연구에서 정신건강 
하위요인인 우울증과 군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심신

의 상태, 임무수행 의지는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조순영[51]의 연구에서도 역시 정신건강 
하위요인인 우울증과 군 생활적응은 유의미한 영향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우울이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핵심요인으로 병사들의 우울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5. 자아존중감, 우울과 군 생활 적응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
서 우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동일한 모형
의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어 소수의 연구를 소개하
고자 한다. 정미경과 고기숙[1]의 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자살의도에 직접‧간접 효
과를 가지며, 우울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은 자살시도에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기숙과 정미경[22]의 병사 대상 연구에서도 자
아존중감은 대인관계 불안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
며 우울에는 직접‧간접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군 생활 적응에 직접‧간접 효과
를 나타냈다.

이렇듯 병사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우울에 영향을 미
치고 이러한 효과는 자살의도나, 건강한 군 생활 적응
에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사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기능하며, 군 생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개입의 일부로 자아존중감 향
상과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연구를 위한 표본선정은 강원도 ○○군 △사단 예하 

3개 여단 병사 6,000명 중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해줄 
병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협조해줄 두 명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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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에게 병사에게 진행할 설문의 적합성 여부를 허락
받기위해 설문 전 미리 문항들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
다. 두 명의 간부 모두 문항들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판단하고 설문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였다. 이후 연
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으로 직접 설문조
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250부를 군 간부에게 전달하였
다. 전달 과정에서 병사들에게 본 설문은 통계법 제33
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과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 할 것을 설문지와 간부를 통해 안내하였다. 기록
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간부를 통해 회수하였다. 

본 조사는 2020년 9월 4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 및 미회수 분 
20부를 제외하고 최종 230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
다. 

2. 연구문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

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병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군 생활 적

응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병사의 자아존중감과 군 생활 적응 사이

에서 우울은 매개하는가?

3. 측정도구
3.1 종속변수 : 군 생활 적응
군 생활 적응 척도는 구승신[28]의 연구를 기초로 김

정은[5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의 합산점수
가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군 생활 적응 하위요인은 신체적 건강상태와 군 생
활에 대한 태도 등을 묻는 심신상태(3문항), 직책과 임
무에 대한 역할에 대한 수용 등을 묻는 임무수행 의지
(4문항), 직책에 대한 만족 및 업무의 중요성 등에 대한 
직책과 직무만족(5문항), 공정성 및 간부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군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8문항)로 구성되었
다. 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92 이었고, 본 
연구는 Cronbach α=.94이었다.

3.2 독립변수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한 도구로 Rosenberg[32]가 

개발하고, 이자영, 남숙경과 이미경과 이지희와 이상민
[53]에 의해 수정‧보완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mm 
Scale: SES)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
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합산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은 긍정적 자아존중감(5문항)과 부정적 자
아존중감(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한 척도를 사
용한 정다운[5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
=.83이었고, 본 연구는 Cronbach α=.88이었다.

3.3 매개변수 :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Beck et al.[55]이 개발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자신의 증상 정도를 표현하
는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심리상태를 계량화하는데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증후군 등 
21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동일척도의 군
인을 대상으로 한 이상현[3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는 
Cronbach α=.92이었다.

3.4 통제변수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건

강상태, 가족건강성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수
로 하였다. 군 관련 요인으로는 계급, 병과 그리고 부내 
내에서 고민이 있을 시 누구와 상담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상담으로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4. 분석방법
병사 23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군 생활 적응을 연구

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
하기 위해 Cronbach α값을 제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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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
다. 셋째,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모형은 일반
적 특성, 2모형은 1모형에 자아존중감을 추가하였고, 3
모형에서는 우울을 추가하였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
다. 두 변수 사이에서의 매개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해 
Baron & Kenny[56]의 분석방법을 실시하였으며,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은 18~19세 25명

(10.9%), 20~21세 144명(62.6%), 22~23세 42명
(18.3%), 24세 이상 19명(8.3%) 이었다. 교육수준은 고
졸이하 36명(15.7%), 전문대 재학 및 졸업 69명
(30.0%), 대학교 재학 및 졸업 125명(54.3%) 이었다. 
건강상태는 나쁜편 17명(7.4%), 보통 120명(52.2%), 
좋은편 93명(40.4%) 이었다. 가족건강성은 매우나쁘다 
3명(1.3%), 나쁘다 17명(7.4%), 보통이다 39명
(17.0%), 좋다 82명(35.7%), 매우좋다 89명(38.7%) 이
었다. 친구 수는 없음 9명(3.9%), 1~5명 115명
(50.0%), 6~10명 78명(33.9%), 11명 이상 28명
(12.2%) 이었다. 군 관련요인 중 계급은 이등병 12명
(5.2%), 일등병 125명(54.3%), 상병 60명(26.1%), 병
장 33명(14.3%) 이었다. 병과는 전투병과 156명
(67.8%), 기술병과 40명(17.4%), 행정병과 22명
(9.6%), 기타 12명(5.2%) 이었다. 고민상담은 없음 30
명(13.0%), 입대동기 106명(46.1%), 선‧후임(분대장) 
52명(22.6%), 부대간부 35명(15.2%), 성직자 및 상담
관 7명(3.0%) 이었다. 자세한 분석에 따른 결과는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30)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
병사의 일반적 특성이 군 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낸 것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건강상태
(F=27.40, p<.001), 가족건강성(F=5.28, p<.001), 친구 
수(F=3.77, p<.05) 이었다. 즉, 병사가 주관적으로 자신
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가족의건강성이 높
을수록, 친구 수가 많을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하였다. 
또한 군 관련 요인 중 계급(F=3.84, p<.05), 고민상담
(F=7.53,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병사
의 계급이 이등병과 상병보다 병장인 경우, 군대에서 
고민상담을 할 대상이 없는 경우보다 입대동기, 선‧후임
(분대장), 부대간부, 성직자 및 상담관과 할 경우 군 생
활 적응을 잘하였다. 통계분석에 따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구분 빈도(%)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연령

18~19세 25(10.9%)
20~21세 144(62.6%)
22~23세 42(18.3%)
24세 이상 19(8.3%)

평균(SD)=21.08(1.95)

교육수준
고졸이하 36(15.7%)
전문대 재학 및 졸업 69(30.0%)

대학교 재학 및 졸업 125(54.3%)

건강상태
나쁜편 17(7.4%)
보통 120(52.2%)
좋은편 93(40.4%)

가족건강성

매우나쁘다 3(1.3%)
나쁘다 17(7.4%)
보통이다 39(17.0%)
좋다 82(35.7%)
매우좋다 89(38.7%)

친구수

없음 9(3.9%)
1~5명 115(50.0%)
6~10명 78(33.9%)
11명 이상 28(12.2%)

평균(SD)=6.36(4.52)

군
관
련
요
인

계급

이등병 12(5.2%)
일등병 125(54.3%)
상병 60(26.1%)
병장 33(14.3%)

병과

전투병과 156(67.8%)
기술병과 40(17.4%)
행정병과 22(9.6%)
기타 12(5.2%)

고민상담

없음 30(13.0%)
입대동기 106(46.1%)
선‧후임(분대장) 52(22.6%)
부대간부 35(15.2%)
성직자 및 상담관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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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

구분
군 생활 적응

평균 Dun
can t/F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연령

18~19세 3.48

.825
20~21세 3.43
22~23세 3.28
24세 이상 3.24

교육수준
고졸이하 3.35

1.23전문대재학 및 졸업 3.30
대학교재학 및 졸업 3.46

건강상태
나쁜편a 2.68

a<b<c 27.40***보통b 3.22
좋은편c 3.76

가족건강성

매우나쁘다a 1.75

a<b 5.28***
나쁘다b 3.16
보통이다b 3.34
좋다b 3.39
매우좋다b 3.53

친구수
없음a 2.82

a<b 3.77*1~5명b 3.36
6명 이상b 3.49

군
관
련
요
인

계급

이등병a 3.13

a<b 3.84*일등병ab 3.41
상병a 3.23
병장b 3.72

병과

전투병과 3.47

1.94
기술병과 3.25
행정병과 3.31
기타 3.08

고민상담

없음a 2.78

a<b 7.53***
입대동기b 3.42
선‧후임(분대장)b 3.64
부대간부b 3.51
성직자 및 상담관b 3.32

*p<.05, **p<.01, ***p<.001

2.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

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다
중공선성 문제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1모형에서는 병
사의 일반적 특성, 2모형은 자아존중감, 3단계는 우울
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다.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표 3]에 제
시하였다. 

1모형의 설명력은 25.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병사의 건강상태(β=.360, p<.001), 고민상담(β
=.208, p<.01), 병과(β=.119, p<.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즉, 병사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
록, 고민상담을 할 대상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경우, 병과
가 기술, 행정, 기타인 경우보다 전투병과인 경우 군 생

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 2모형의 설명력은 34.6%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β
=.323, p<.001), 건강상태(β=.289, p<.001), 고민상담
(β=.210, p<.001), 병과(β=.132, p<.05) 순으로 영향
력이 높았다. 즉, 병사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군 생활적응 수준이 높았다. 3모형의 설명력은 38.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3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
(β=.271, p<.001), 건강상태(β=.238, p<.001), 우울(β
=-.229, p<.001), 고민상담(β=.167, p<.01), 병과(β
=.123, p<.05)로 나타났다. 즉, 병사의 우울 수준이 낮
을수록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

변수 1모형 2모형 3모형
B β B β B β

(상수) (2.007) (1.280) (1.952)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연령 -.016 -.043 -.021 -.055 -.018 -.047
교육수준 -.031 -.031 -.023 -.023 -.026 -.026
건강상태 .439*** .360 .352*** .289 .289*** .238

가족건강성 .045 .059 -.012 -.016 -.034 -.045
친구수 -.005 -.031 -.012 -.072 -.006 -.038

군 
관련
요인

계급 .045 .049 .043 .047 .013 .014
병과 .188* .119 .209* .132 .195* .123

고민상담 .458** .208 .461*** .210 .368** .167
자아존중감 - - .335*** .323 .281*** .271

우울 - - - - -.019*** -.229
R2(Adj. R2) .259(.233) .346(.320) .384(.356)

F(p) 9.679*** 12.953*** 13.645***

Dummy Variable : *병과: 전투병과=1, 기술병과, 행정병과, 기타=0  
*고민상담: 입대동기, 선‧후임(분대장), 부대간부, 성직자 및 상담관=1, 없음=0

표 3. 자아존중감 및 우울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p<.05, **p<.01, ***p<.001

3. 자아존중감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우울
의 매개효과 검증

3.1 우울의 자아존중감과 군 생활 적응 간의 매개효과
자아존중감과 군 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영향

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단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1단계는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대해 매개변수인 
우울을 회귀시킨 결과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30, 
p<.001). 2단계는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대해 종속
변수인 군 생활 적응을 회귀시킨 결과 자아존중감과 군 
생활 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323, p<.001). 3단계는 독립변수인 자



병사의 자아존중감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571

아존중감과 매개변수인 우울을 종속변수인 군 생활 적
응에 회귀시킨 결과 자아존중감(β=.271, p<.001)과 우
울(β=-.229, p<.001)은 군 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 경
로계수가 3단계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β=.323→
β=.272), 매개변수인 우울은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종속변수인 군 생활 적응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단계
변수

1단계
(X→M)

2단계
(X→Y)

3단계
(X, M→Y)

B β B β B β

(상수) (35.286) (1.280) (1.952)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연령 .156 .034 -.021 -.055 -.018 -.047

교육수준 -.198 -.017 -.023 -.023 -.026 -.026

건강상태 -3.303** -.226 .352*** .289 .289*** .238

가족건강
성 -1.165 -.129 -.012 -.016 -.034 -.045

친구수 .291* .148 -.012 -.072 -.006 -.038

군
관
련
요
인

계급 -1.608* -.145 .043 .047 .013 .014

병과 -.740 -.039 .209* .132 .195* .123

고민
상담 -4.889** -.185 .461*** .210 .368** .167

자아존중감 -2.854*** -.230 .335*** .323 .281*** .271

우울 - - - - -.019*** -.229

R2(Adj. R2) .282(.252) .589(.346) .384(.356)

F(p) 9.587*** 12.953*** 13.645***

Dummy Variable : *병과: 전투병과=1, 기술병과, 행정병과, 기타=0
*고민상담: 입대동기, 선‧후임(분대장), 부대간부, 성직자 및 상담관=1, 없음=0

표 4. 우울의 자아존중감과 군 생활 적응 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p<.05, **p<.01, ***p<.001

3.2 우울의 자아존중감과 군 생활 적응 간의 매개효
과 유의성 검증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종속변수인 군 생활 적응 
사이에서 우울의 정확한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
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Z값
은 2.96(p<.001)으로 산출되어 우울의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분석절차 및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우울의 자아존중감과 군 생활 적응 간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변수경로 Z값 p

자아존중감 → 우울 → 군 생활 적응 2.955 .001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병사의 자아존중감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
구문제를 토대로 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
이를 분석하였다. 병사의 일반적 특성 중 건강상태, 가
족건강성, 친구 수, 군 관련 요인 중 계급, 고민상담이 
군 생활 적응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병사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가 좋
다고 느낄수록 군 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병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구승신[28], 김정은[52]
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하지만 공군병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건강이 매우 건강한 경우보
다 보통인 경우 군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57]는 본 연구와 다소 상반된 결과였다. 병사
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족의 행복함에 대한 가족건강
성 수준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 수준 역시 높았는데, 
남연희 외[12], 장정기 외[35]의 연구에서도 가족건강
성이 높을수록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대 밖 친구의 수가 없는 경우보
다 1~5명, 6명 이상 있는 경우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련 요인 중 계급이 병장, 
일등병, 상병, 이등병 순으로 군 생활 적응을 잘하였고 
사후분석 결과 병장이 이등병과 상병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를 대상으로 한 구
승신[28]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
를 지지하였다. 고민상담을 할 대상이 없는 경우보다 
입대동기, 선‧후임(분대장), 부대간부, 성직자 및 상담관
에게 할 경우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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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건강상태, 군 관련 요인은 
병과, 고민상담 이었으며, 무엇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보
인 것은 병사의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이었
다. 즉, 병사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병과가 전투병인 
경우, 고민상담을 할 대상이 있는 경우, 또한 자아존중
감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군 생활 적
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가 군 생활 적응을 
잘 하는 데는 어느 한 가지 요인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
니라 병사 안팎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
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병사를 대상으로 한 김종효 외[16]의 연
구와 흐름을 같이 하였다. 즉, 병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하고 
상실감, 실패감, 근심, 침울 등의 부정적 정서는 감소하
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위해서
는 그들의 군대 밖의 요인들은 복무기간 중에는 개인의 
의지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우므로 군대 내에서 
그들의 심리‧정서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
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병사의 자아존중감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
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병사의 자아존중감
은 군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우
울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
감은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울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군 생활 적응 수준도 향상시
킨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병사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군 생활은 향상
되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도 감소하게 
되어 결국 조직의 환경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수준도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모형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병사를 대상으로 한 고기숙과 정미경[22]의 연
구에서 자아존중감은 군 생활과 우울에 직‧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미경과 고기숙[1]의 병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살의도의 관
계에서 우울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살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도 하지만 우울에도 영향을 주어 자살의도 수준에도 작
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수준 향상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사의 일반적 특성과 군 생활 적응과의 차이
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가족건강성이 좋은편 이고, 
친구 수가 많은 경우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 이러
한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가족 및 친구들을 초대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확대한다면 병사 스스로
가 고립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심리적 안정을 갖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친구나 가족을 초대하기 
곤란한 병사들의 경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1일 부모 
되어주기나 친구 맺기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 역
시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건강상태는 신체적 건
강문제를 호소하는 경우 적극적인 초기 개입 및 간호 
중재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 관련 요
인 중 계급이 이등병인 경우 군 생활 적응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개입을 위해 지역
의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나 혹은 관련 기관과 협조한 군 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또래 및 병장 등의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역시 그들에게 실
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대 내에서
의 고민을 누구와 의논하는지에 대해 군대 내에서 가장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성직자 및 상담관에 대한 수준
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병사들이 부적응적 상황을 초
래하기 전후 전문성을 갖춘 자원에 실질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기회의 보편성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은 병사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그들의 군 생활 적응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개인 내적 자원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 증진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군 자체
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지
역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절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정신건강에 취약한 고위험군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필요로 하는 병사를 조기에 발견하여 
좀 더 전문적인 상담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
째, 연구의 표집대상은 강원도 전방부대에 해당하므로, 
전 군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설문과
정에 있어 코로나19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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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매우 제한적인 점과, 군사 비밀 등의 한계로 구
체적인 자료수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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